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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인력은 금융시장의 핀테크 도입 등 자동화 시스템 발달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문

별로는 은행 부문이 가장 큰 규모로 감소

□  금융권의 IT인력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금융인력대비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

이며, 아웃소싱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

□  업무별로는 시스템 개발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비대면 거래증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강화로 정보보호관리 인력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시스템 기획 및 설계업무

와 행정지원업무는 감소

□ 향후 IT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적극적인 IT인력 충원 및 기업내 인재양성이 필요

 국내 금융권 IT인력 현황 및 시사점

  □ 국내 금융인력1)은 금융시장의 핀테크 도입 등 자동화 시스템 발달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문

별로는 은행 부문이 가장 큰 규모로 감소

  ─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인력은 2018년기준 25.3만명 수준이며, 2013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

  • 2013년 기준 전체 금융인력 규모는 26.6만명이며, 2018년 전체 금융인력 규모는 2013년대

비 5.2%p 감소

     국내 금융기관 전체 인력 규모 추이

주   :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 및 자산운용사), 
보험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기타(카드사, 우체국금융 및 기금, 유관기관, 캐피탈사 등)

자료: 한국은행

1)       금융기관은 2018년말 기준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35개사, 자산운용사 48개사), 

보험회사(생명보험 24개사, 손해보험회사 17개사), 기타(카드사 8개사, 우체국금융 및 기금 3개, 유관기관 12개사, 캐피탈 21개사) 
기준(한국은행, 2019. 9,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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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2018년 기간중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기타

부문의 경우 인력규모가 확대됨

  • 은행의 경우 2018년 기준 인력규모는 11만 7,046명 수준으로 2013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보험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6.99% 감소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2018년기준 3만 8,278명 수준으로 2013년대비 6.22% 감소

  • 기타부문의 경우 2018년 기준 3만 8,227명 수준으로 2013년대비 5.78% 증가

  □ 금융권의 IT인력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금융인력대비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

며, 아웃소싱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

  ─ 전체 IT인력규모는 국내 금융인력규모가 최고치였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12%증

가하였으나, 전체 금융인력대비 IT인력의 비중은 크게 변동이 없음

  • 전체 금융인력대비 IT인력비중은 2018년 기준 4.6%(1만 1,586명) 수준으로 2013년(3.8%)대

비 0.8%p 증가에 그침

  ─ 권역별로는 은행 및 보험, 기타부분의 경우 IT인력규모가 확대된 반면, 금융투자업자는 소폭 감소

  • 2018년 기준 은행 및 보험사의 IT인력은 각각 2013년대비 17.8%, 12.2% 증가한 반면 금융

투자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0.6%감소

  • 그러나 전체 금융인력대비 IT인력의 비중은 금융투자업자가 4.7% 수준으로 보험(4.3%), 은행

(3.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2018년 기준)

  ─ 금융권의 총 아웃소싱(전체아웃소싱+부분아웃소싱) 규모의 경우 2018년 기준 1만 4,768명으로 

금융권 기업내 자체 IT인력규모와 유사한 수준

   국내 금융권 직접고용 IT인력 규모 및 상대 비중 국내 금융권 전산직원 아웃소싱 규모

자료: 한국은행
주   :    전체 아웃소싱 위탁 인력규모+부분아웃소싱 

인력규모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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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인력(아웃소싱제외)의 업무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스템 개발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시장의 비대면 거래증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강화로 정보보호관리 인력이 크게 증가

한 반면, 시스템 기획 및 설계업무와 행정지원업무는 감소

  ─ 전체 IT인력대비(아웃소싱제외) 시스템개발업무 비중은 44%(5,06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뒤로 시스템운영(16%), 관리자(13%), 행정지원관리(10%), 정보보호관리(8%) 순으

로 비중을 차지(2018년 기준)

  ─ 또한 전체 금융권의 정보보호관리업무 인력은 2018년 기준 990명수준으로 2013년대비 30.4% 

증가한 반면 시스템 기획 및 설계업무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5.3% 감소

업무별 국내 금융권 IT인력 규모 추이 업무별 IT인력 비중(2018년 기준)

주   :  1)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 및 자산운용사), 

보험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기타(카드사, 우체국금융 및 기금, 유관기관, 캐피탈사 등) 포함

 2) 업무별 IT인력비중의 [ ]는 전체 IT인력대비 해당 부문 인력 비중

자료: 한국은행

  ─ 각 권역별로도, 기타 부분을 제외한 권역의 시스템개발업무 비중이 전체 IT인력대비 50%내외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0% 내외수준으로 증가

  • 각 금융권역의 전체 IT업무 인력대비 시스템개발업무 인력 비중은 금융투자업자(51%), 은행

(49%), 보험사(45%), 기타(29%) 순(2018년 기준)

  • 또한 은행의 경우 2013-2018년중 시스템개발업무 인력은 21.3%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금융투자업자 및 보험사도 각각 19.1%, 15.1% 증가 

  ─ 정보보호관리업무 인력은 기타부문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금융권이 대체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은행 및 보험사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은행 및 보험사의 정보보호관리업무 인력의 경우 2018년 기준 각각 355명, 233명으로 2013

년대비 각각 58.5%, 50.3% 수준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중 

18.8% 증가(2018년 1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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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각 권역별 전체 IT인력대비 정보보호관리업무 인력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및 보험사의 경

우 2018년 기준 각각 8.1%, 9.21% 수준으로 2013년 대비 약 2%p 가량 확대되었으며, 금융

투자업의 경우 1.4%p 확대

  ─ 시스템 기획 및 설계업무와 행정지원업무의 경우 금융투자업 부문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투자업자의 시스템 기획 및 설계업무 인력은 2018년 기준 125명으로 2013년대비 

48.1% 수준으로 큰 폭 감소하였으며, 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30% 감소(2018년 기

준 290명) 

  • 행정지원 업무 인력은 금융투자업의 경우 2013-2018년중  38.3% 감소하였으며, 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8.4% 감소하는 등 전체 IT인력대비 행정지원 업무 비중이 10% 이내로 축소됨

국내 금융기관의 업무별 IT인력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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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금융권 아웃소싱 인력규모는 기업내 자체 IT인력규모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권역별

로는 보험사의 아웃소싱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 은행의 경우 2018년 기준 4,825명으로 자체 IT인력규모(4,396명)와 유사한 수준이며, 보험사와 

같이 시스템 개발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

• • 은행부문의 총 아웃소싱인력(전체아웃소싱+부분아웃소싱) 중 전체아웃소싱 위탁 인력이 

1,578명, 부분아웃소싱 인력이 3,247명 수준이며, 부분아웃소싱 중 시스템개발업무가 1,934

명으로 은행권의 총 아웃소싱인력대비 40% 수준을 차지

─ ─ 보험사의 아웃소싱 규모는 기업내 자체 IT인력의 2배 수준이며, 업무별로는 시스템 개발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2018년 기준)

• • 시스템 개발업무의 경우 2018년 기준 1,713명으로 보험사의 총 아웃소싱(전체아웃소싱+부

분아웃소싱) 규모대비 34.6%수준

─ ─ 금융투자업의 총 아웃소싱인력은 2018년 기준 2,082명으로, 업무별 인력 분포는 여타 금융권대

비 평이한 수준

• • 시스템개발업무의 경우 총 아웃소싱대비 16.0%수준이며, 그 뒤로 시스템운영(11.8%), 기기 

유지보수(7.3%), 전산실 운영(7.1%) 순으로 분포됨

□ □ 향후 IT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적극적인 IT인력의 충원 및 기업내 인재 양성이 필요

─ ─ 국내 주요 금융 기업도 변화에 맞춰 IT인재 충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사례와 비교했을 때 간

극은 아직 존재 

• • 국민은행의 경우 2025년까지 IT인력을 약 4배가량 확대(2018년직원수 대비 약 25%수준) 할 

것으로 밝힌바 있음2) 

• • 미래에셋의 경우 금융데이터 분석전문가 과정 및 알고리즘과 관련한 내부 데이터 전문가를 육

성중이며, 2018년 기준 115명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한 것으로 밝힘3)

• • 그러나 국내 자산규모 1위(2018년 기준) 금융기업의 IT인력규모는 전체 직원수대비  6% 미만 

수준4)

• • 글로벌 기업인 JP모건은 전체 인력대비 IT인력 비중이 20%(전체직원 25만 2천명 중 약 5만명

이 IT분야 업무를 담당)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2%(31,000명)가 개발 및 엔지니어 업

무를 담당(2017년 기준)5)

선임연구원 이정은

2) 머니투데이, 2018.10.28,국민은행, 2025년까지 디지털 인력 4000명으로 4배 증원.

3) 미래에셋대우, 2019, 2019 미래에셋대우 통합보고서.

4) 머니투데이, 2018.10.28,국민은행, 2025년까지 디지털 인력 4000명으로 4배 증원.

5) JP Morgan, 2018, Annual report 2017.


